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파72,6,555야드) 하늘코스에서 열리고 있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 2천5백만원) 둘째날,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조윤희(26,휘닉스리조트)가 지난 6년간 무관의 설움을 날려버릴 기회를 잡았다. 성적은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69-70).
제법 쌀쌀한 날씨 가운데 1번홀에서 출발한 조윤희는 5번홀(파4,388야드)까지 버디와 보기를 주고받으며 제자리걸음을 걸었으나, 7번홀(파3,140야드)에서 30c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9번홀(파5,574야드)에서도 9m짜리 버디를 잡아내며 2언더파 34타로 전반 9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후반 들어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윤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윤희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후반 첫 홀인 10번홀(파4,374야드)과 11번홀(파4,335야드)에서 두 홀 연속 보기를 범하며 전반에서 획득한 타수를 모두 잃었다. 이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파행진을 이어온 조윤희는 16번홀(파4,396야드)과 17번홀(파3,154야드)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뽑아내며, 2언더파 70타로 오늘 하루 언더파를 기록한 단 5명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경기를 마친 조윤희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한 홀도 만만한 홀이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플레이를 한 것 같다.”며 “우승에 대한 욕심 보다도 즐겁고 재밌게 플레이 할 생각이고, 만약 우승을 한다면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결혼 전 멋진 선물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2년 KLPGA 정회원에 입회한 조윤희는 70년대 여자배구스타 조혜정씨와 야구인 조창수 씨의 장녀로, 오는 12월 6일 잠실 롯데 호텔에서 동료 골프선수인 김현진(28)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 대회는 무명 선수들에게 생애 첫 우승을 기쁨을 선사한 대회로 지난 2006년에는 임은아(25)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조영란(21,하이마트)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한번의 무명선수 돌풍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내일 치러질 3라운드에는 7오버파 151타를 통과한 67명의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 3라운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Xporrts, J골프, KBS N스포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동시생중계 된다. 
 

 

<버디홀상황>
-4번홀: 3W->PW 110야드->50cm 1PUTT

-7번홀: 6i 155야드-> 30cm 1PUTT

-9번홀: D->3W->7i->9m 1PUTT

-16번홀: D->3W->4m 1PUTT

-17번홀: 7i->5m 1PUTT

<주요인터뷰>

Q> 오늘 라운드 소감?

-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힘든 플레이를 한 것 같다. 하지만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쳤다. 

Q> 크라운 엠씨스퀘어CC 이후 다시 한번 생애 첫 승의 기회를 잡았는데?

- 아직 우승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플레이 하는데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우승에 대한 욕심 보다도 재밌고 즐겁게 치고 싶다.  

Q> 원래 바람에 강한 편인가?
- 주니어때 바람부는 날 시합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이 없다. 또한 바람 부는 날 대체적으로 스코어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보다는 바람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편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승부홀은?

- 짧은 홀들이 많은 인코스에서 버디를 많이 잡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바람이불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내일 꼭 집어서 승부홀을 꼽는다면 15번홀 정도가 될 것 같다.

Q>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준비는?

- 시즌 중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결혼 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질적인 준비는 어머니께서 다 해주고 계시고..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결혼 전에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마케팅파트

신재은 대리
